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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진영 작

예진영 작가의 개인전이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

한 갤러리 팔조에서 열리고 있다. ‘바람-공간을 

느끼다’라는 시리즈를 볼 수 있다.

작가는 점토와 면봉으로 작업한다. 점(点)을 모

든 것의 응축이자 시작으로 보는 작가는 점으로 

형상을 만든다. 

갤러리 팔조 김중희 대표는 “정면에서 봤을 때 

작품 속 점들은 중첩이 만들어낸 형상을 드러내

지만, 감상자가 이동하면 조용히 머물러 있던 점

들이 흩어지며 또다른 형상으로 변모된다. 채움

과 비움, 높고 낮음의 무성한 표정을 볼 수 있

다”고 말했다.

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점으로 표현

하는 것에 대해 “무언가를 그려 표현하고 해석하

려는 집념을 내려놓고 하얀 캔버스 앞에 앉아 무

수한 점들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좀 더 넓은 

시각을 가진 지금의 나를 만날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캔버스는 작가에게 삶의 공간인 세상이다. 작가는 “하나의 점이 돼 세상이란 캔버스에 발을 내딛는 

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한다. 점과 점 사이의 여백, 점과 점들의 관계, 나아가 점과 점이 만나고 점이 

걸려 있는 모든 공간의 관계와 행위는 파노라마처럼 나의 삶을 드러내준다. 내가 만나는 무수한 점

들은 세상의 무한함을 보여준다”고 말했다. 또 “점을 붙이고 꽂는 행위는 나 자신의 존재를 검증해

주는 하나의 방법이고,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순리를 보여주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27일까지. (0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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